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이”

-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최지혜(가명)님의 이야기 -

  20대 초반에 이른 결혼을 한 최지혜(가명)님은 남편의 무능력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첫째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몇 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겨우 이혼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전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내내 따스하게 곁을 지켜주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예쁜 가정을 

꾸렸지만 오랜 소송기간 중 태어난 둘째 아이는 법적 문제로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셋째까지 태어나면서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최지혜님은 이혼과 법정공방, 출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고 현재 첫째와 둘째 아이 모두 언어발달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먹고살기도 힘든 형편에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둘째아이는 어린이집은 물론 병원에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이. 

 아이들에게 평범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최지혜님의 작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최지혜님� 가정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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